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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예

정설◈  

 

※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 : 기독교 철학의 

선구자. 아프리카의 소도시 

타가스테에서 평번한 지방 

공무원의 아들로 출생. 수사학 

학자로 활동하다가 북아프리카의 

중심지인 카르타고에서 10 년을 

지내고 로마로 이주,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밀라노에서 

32 세의 나이로 기독교로 

개종했다.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북아프리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히포에서 

34 년간 주교생활을 하며 113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 등장배경 

-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다.  

- 선과 악이 팽팽히 맞대결을 펼치는 마니교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신플라톤주의에 관한 

저서들을 접하게 됨) 

△ 주요개념  

- 기본 개념 : "악은 선의 결핍 상태이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서양철학에서 처음으로 자유의지의 개념을 논함 : 악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왜곡된 의지에 의해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다.  

- 원죄론 :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처음 발동한 

것. 즉,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곡되었으므로 원죄를 짓게 되었다. 

- 예정설(신의 은총론) : 오로지 전지전능한 신의 의지에 따른 



은총에 의해서만 악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으며 그 은총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때, 신의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플로티누스의 일자) 

△ 펠라기우스 1)
와의 차이점  

-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 :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도덕적 업적의 힘을 전면 부정, 신의 은총만을 구원의 도구로 

간주한 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 의식에 대한 신의 

보상을 주장함.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본주의,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  

  

--------------------------------------  

1) Pelagius (354-418) 영국의 수도자이자, 

철학자, 신학자. 브리타니아 출생이며 로마에서 

엄격한 수도생활에 솔선하며 신앙생활의 지도와 

저술에 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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